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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해수청,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

- 추석 명절 대비 여객선 안전 및 가을철 취약사고 중점 관리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윤영자)은 추석 명절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

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

9월부터 11월까지 ‘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’을 수립·시행한다고 알렸다.

가을철(9~11월)은 태풍·풍랑 등 기상악화 빈도가 증가하며, 추석 명절 

동안 여객선 이용객 및 해양활동 급증으로 인하여 안전사고, 전복·침몰 등

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.

이에 따라,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관계기관(목포해수청,

KOMSA, 한국해운조합 등) 합동점검을 실시하고, 추석 연휴 기간(9.23∼27)

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여객선 이용객 편의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.

아울러,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

실시하고, 추석에 앞서 이용자들의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

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도 진행한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최근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

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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